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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자보를 읽기 어려운 시각 장애인을 위하여 내용을 병기합니다.

인수위는 ‘글로벌 스탠다아드’를 외쳐 왔습니다. 국제사회는 국가인권위원회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

"국가인권기구는 다른 국가권력으로부터 독립적 지위를 보장받아야 한다"

-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한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와 역할에 관한 원칙(UN)

--------------------------------------------

이 원칙은 일명 ‘파리 원칙’(Paris principles)입니다. 1993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되었지요.

또한 파리원칙은 국가인권기구가 ①법과 운영상의 독립 ②재정적 독립 ③임면과정의 독립 ④구성의 독립을 반드시 갖
추어야 한다고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국가인권기구가 입법, 사법, 행정부로부터 독립적인 지위를 가져야 한다는 원칙은,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입만 열
면 강조하는 ‘글로벌 스탠다아드’인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국가인권위원회는 2001년 바로 이 파리원칙에 의거하여 탄생하였습니다.

당시에도 인권위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두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권위가 대통령 직속기구가 되면 인권위의 업무나 활동에 대하여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 말은 곧, 인
권위가 그 업무나 활동에 대하여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2000년 수십 명의 인권활동가들이 엄동설한에 노상 단식농성을 하면서 ‘3부에 속하지 않는 독립적 인권위’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던 것입니다.

심지어 당시 한나라당도 국가인권위원회가 꼭 국가권력으로부터 독립해야 한다며 특별검사를 두자고 주장하기도 했습
니다.

결국 인권위의 현재 지위는 국내적으로, 그리고 국제적으로 수많은 논의 끝에 합의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랜 사회적 합
의를 손바닥 뒤집듯 하다니요!

이미 루이스 아버 유엔인권고등판무관이 인수위원장 앞으로 강력한 항의와 경고 서한을 보냈다고 합니다. 안팎의 반대
를 모두 무릅쓰고서 인권위를 대통령직속으로 두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잘못된 언어 사용! 이 정도면 도가 참으로 지나치네요.

* [2탄보기] 삼권분립 편

* [1탄보기] 독립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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